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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편의점 업계 전략

    주요 편의점 체인의 2015년 상품시책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카쇼
쿠(간편조리식품) 상품의 개선과 식품슈퍼 대체 기능의 강화임

    효율을 중시하는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등의 상품을 늘리는 한편, 고
령자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단시간․간편․비축｣ 수요에 대응한 가공
밥(전자렌지 조리밥), 간편조리식품, 컷트채소, 냉동식품으로 신상품 
개발 확대

    소비세 증세 후에 절약지향이 강해지면서 슈퍼마켓으로 역류한 고령
자 및 여성을 건강안전․안심 대응 상품으로 이탈을 방지

 편의점 업체별 전략

    로손은 내츄럴로손을 견인하기 위해 ｢건강전략｣을 추진하고, 2015년
도에 건강 관련상품(NB상품 포함)의 매출을 2,000억엔(전년대비 69%
증가)까지로 확대 목표

    패밀리마트는 저온․저당․저칼로리․영양밸런스가 좋은 건강한 간편조리
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나, 올봄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건강한 식사
인증마크가 중지된 것은 편의점 업계에 큰 낙담을 초래하였음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인식 및 편의점 업계 대응 방향

    아직 편의점의 도시락․소자이(간편조리식품)는 고칼로리이며, 맛도 짜
고, 살찌기 쉬운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함



    최근에는 고령자나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편의점 식품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긴급한 과제임

    올해 카운터 커피에 이은 신상품으로서 ‘편의점 도너츠’도 출시가 되
면서, 식상한 이미지의 도너츠 업계에서도 편의점 영향으로 시장활성
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함.

    카운터커피도 세븐일레븐의 아이스카페라떼 참여가 화제를 모았고, 패
밀리마트가 5월에 투입한 핫밀크를 넣어서 만드는 ｢분말차 후랏페｣｢
망고오렌지 후랏페｣는 예상을 넘는 매출로 품귀현상까지 일어남.

 편의점의 카운터 상품 성공 이유

    고객 데이터의 분석으로 잠재 니즈를 가시화하고 그것을 식품제조, 용
기포장, 판매집기 등 메이커의 지혜와 기술력으로 상품화 하였으며, 
판매력에 힘입은 원재료 개발과 안정조달 체제가 뒷받침 되고 있음

    가격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 디스카운트스토
어와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고객의 잠재적 불만․불편을 해소할 수 있
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창조를 위한 노력

 시사점

    최근 소비자의 니즈(건강식품지향)에 대한 이해와 대응 노력 필요
    최근 편의점의 매출확대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의 니즈에 대하여 

끊임없는 분석을 통하여, 니즈에 맞는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생산과 
가공, 판매 등의 주체가 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는 절차가 한국 수
출 식품업계에도 필요할 것임

    또한,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도 안정적 조달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장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노력 강화가 요구됨

  * 참고 : 일본식량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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